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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소설가 강은자(38∙사진)씨의

데뷔작이자‘2003 부르고뉴 신인작가상’을 수상한 소

설<그스님의여자>가한국어로출간됐다. 원제가‘스

님, 그리고 동사 직전의 여인(Le Bonze et la femme

transie)’인 이 소설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출간돼 언론

과독자의사랑을받으며베스트셀러반열에올랐다.

소설은 전형적인‘구도소설’의 형식을 띄고 있다.

호구지책으로 스님 행세를 하던 주인공‘태만’이 동사

(凍死) 직전의 한 여인을 통해 진정한 구도의 길을 걷

게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자칫 상투적일 수 있는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갖는 매력은 적지

않다. 애써 꾸미지 않은 간결한 문체에서‘인간의 양면

성’이라는 주제가 선연히 드러난다. 프랑스 문단 역시

“프랑스어의 순수성과 간단하고 적확한 단어를 사용

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준다”는 점을 높이 사 강 씨를

‘한국의진주’로평가하길주저하지않는다. 

책의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일하기를싫어하는게으

른남자태만은먹고살기위해아내를떠나행운사로향

한다. 행운사에서‘봉(鳳)’이라는법명을받고사찰의주

지를 맡게 된다. 신도들의 시주로 호의호식하던 태만은

어느겨울, 길에쓰러져얼어죽게된여자를살려내게되

고, 이를계기로진정한깨달음의길을찾아나선다. 

선택과우연, 인연그리고내면의불성(佛性)을깨닫게

되는그의삶에서우리자신의모습을뒤돌아보게된다.

하지만‘불교 총무원’‘싯다르타 오

신날’등의 오역이 글 읽기를 방해

한다는점은아쉬움으로남는다. 

佛 문단의 찬사 쏟아진

한국인이 쓴 구도소설

근세의 고승

수 월 스 님

(1855~1928)의

행적을 좇은 책

<물 속을 걸어

가는 달>이 나

왔다. 이 책은

지난 1996년

출간된 <달을

듣는 강물>의 개정판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수월 스님의 생애를 춘

천지방검찰청 김진태 강릉지청장(사진)

이고증, 복원한것이다.

이번 책에서는 스님이 일제시대 초기

중국 투먼(圖們)시와 만주, 러시아 등에

서 소먹이꾼으로 일하며 독립운동가들

을보살펴준이야기가덧붙여졌다. 

수월 스님은 근대 선불교를 중흥시킨

경허 스님의 제자로 만공∙혜월 스님과

더불어‘경허의 세 달’로 일컬어지던 고

승이다. 그러나스님의고향이나속성(俗

性)은물론그행적조차제대로알려지지

않고 있다. 1973년 사찰에서 수월 스님

에 관한 이야기를 접한 김 지청장은 이

때부터 수월 스님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하기시작했고, 이후스님의자취를찾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구내 도문시와 지

리산오대산충남홍성군일대등을직접

답사하는수고를아끼지않았다. 

김 검사가 복원한 스님의 생애는 이렇

다. 수월 스님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머

슴살이를 하다 스물 아홉 살에 충남 홍

성 천장암으로 출가한 스님은‘천수다

라니’를 지속적으로 암송하며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후 평생을

스스로 노동해 얻은 곡식으로 밥을 짓고

짚신을 삼아 중생들에게 베푸는 수행자

의 길을 걸었다. 스님에 대한 마지막 기

록은 1928년 여름안거를 마친 후 지리

산 화엄사 옆 개울에서 짚신을 머리에

얹고열반에들었다는것이다. 

김 지청장은“남을 위해 살다 간 수월

스님의 삶을 통해 이 사회에 더불어 사

는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희망을 느끼

게해주고싶었다”고말한다. 

여수령기자

검사가 복원한

수월 스님의

올곧은 삶

“하나 가운데서 한량없음을 알고 한량없는 가

운데서 하나를 알아 그것이 서로 함께 일어남을

알면마땅히두려울바없음을이루리라”는‘문수

사리 보살의 게송’으로 우주 창조에 관한‘빅뱅

(Big Bang)’이론과‘프랙탈(Fractal, 부분과전체가

똑같은구조를가진도형)’을이해할수있을까?

인터넷 불교 홈페이지‘불교경전총론

(www.sejon.or.kr)’을 운영하는 성법 스님(용화사

주지)이 <화엄경>의 45개 게송을 쉽게 풀이한 <

이판사판 화엄경>을 펴냈다. 이미 시중에 <화엄

경> 해설서가 많이 나와 있음에도 성법 스님의

책이 주목을 끄는 것은 무아(無我), 공(空), 일체

유심조(一�唯心造) 등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을 오늘날의 사회와 불교계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기때문이다. 

흔히‘막다른 궁지’라는 뜻으로 쓰는‘이판사

판(�判事判)’은 <화엄경>에 나오는 말로 이판

이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 대한 판단이라면,

사판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에 대한 판단을 뜻

한다. 각 장의 소제목인‘욕심이 불심인 양 착각

하지말라’‘종교가상식을무너뜨릴수는없다’

‘나는 중이고 너는 신도라는 분별심도 버려라’

등에서도‘이판사판’이 되어버린 한국불교계와

혼동에 빠진 현 사회에 일침을 가하는 세찬 죽비

소리를들을수있다. 

“인간은 욕심으로 꽉 찬 욕계(欲界)에 머문, 불

교적 세계관에서 보면 형편없는 꼴찌”라고 지적

하는 스님은 보시바라밀을 강조하는 불교계가

다른 종교에 비해 기부에 인색하다거나, 법문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그저‘많이’들었다는 것을

자랑삼는 현실을 꼬집는다. 또한 부처와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

법을 일컫는‘방편’이라는 말이 절의 시주금을

모으고 대형 불사를 일으키는 명목으로 쓰이는

것에대해서도안타까운마음을전한다. 

“솔직히 신도들을 탓하기에 앞서 그들을 바른

불법의 세계로 인도해 주지 못하고 있는 승가의

일원인 저도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

습니다. 하지만 2천년 전 대승 불교 사상이 태동

되었듯, 지금이야말로 미래의 불교를 위한 또 다

른 사상적 불교 개혁이 일어나야할 시기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상이어야 한다고 정확히 제시

할 순 없지만, 책에서는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펼쳐보이고자했습니다.”

책 끝 부분에는 깨달음과 수행에 관한 숱한 논

쟁을 불러일으킨 강정진 거사의 책 <영원한 대

자유인>을 조목조목 비판한 글을 담았다. 지난

해 9월 스님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세존’

에 연재됐던 글로, 스님은“이 책이 갖는 많은 장

점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가자라는 이유만으로

수행의 경계까지 무시하고 냉대해서는 안된다”

고당부한다.       여수령기자 snoopy@buddhapia.com

화를 잘 내거나, 엉뚱한 생각을 자주 하는 아이에게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전할까? 마음을 다스리는 법, 아기자기한 동화, 절에 얽힌

설화등을엮은불교어린이책세권이새로나왔다.

<손오공의 보물>은 대만 동화작가 천추스(陳處世)가 쓴‘어린이와

함께보는이야기’시리즈의첫번째책이다. ‘어떻게하면화내는버

릇을 고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손오공이 삼장법사의 가르침을 받

아 나쁜 성질을 고치고 마침내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터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를 잘 내는 아이라면 손오공의 고민과

그해결책에충분히공감하게될것이다.

<행복해지는거울>은깊은산속암자에서노스님과함께살아가는동

자승의 이야기다. 어느 차가운 겨울날, 동자승은“부처님께 하늘도, 달

도, 별도보여드렸으면…”이라고생각한다. 동자승의깜찍한생각덕분

에산새들, 동물들, 사람들까지모두가행복해지는마법에걸린다. 월간

<꿈나라>, <새소년> 편집장을 지내고 초∙중∙고 국어 교과서에 삽화

를그린이한중씨가겨울산사의모습을서정적으로그려냈다. 동자승

의시선으로쓴이야기를따라가다보면어느새가슴이따뜻해진다.

불교 동화작가인 이슬기 씨는 보문사 신륵사 내소사 낙산사 부석

사 불국사 등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 여덟 군데에 얽힌 재미있는 설화

를 골라 <절마다 이야기 구구절절>을 엮었다. 추운 겨울날 돌부처가 불

씨를 구해 와 스님들이 목숨을 구한 이야기(보문사)와 구렁이에게 물

려 죽을 뻔한 젊은이가 부처님의 은덕으로 살아난 이야기(신륵사) 등

이 담겨 있다. 또한 각 이야기 뒤에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첨성대,

강화산성등절과관련된문화재와유적도사진으로만날수있다.

이은비기자 renvy@buddhapia.com

불교생태학, 불교심리학, 비교종교학…. 하나

의 틀 속에 갇혀 있던 학문들이‘불교’를 매개로

그 담을 허물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다.

불교학과 응용학의 조화와 융화인‘중도(中道)

의 불학’을 추구해 온 동국대 고영섭 교수(불교

학과)가 그동안 학술지와 불교계 언론에 기고한

글13편을묶은책<우리불학의길>을펴냈다. 

최근 조계종 생명윤리위원회와 동국대 불교

생태학 프로젝트에도 참가하고 있는 고 교수는

“불교가 다양한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현실 상

황을 진단하고 그 답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주장한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불교학은 씨줄인 불학

및 순수학과 날줄인 불교학 및 응용학이 건강하

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건강한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을 통해‘중도의 불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오늘날의 현실고를 치유해줄

사상인 불교와 불학이 우리 사회의 주요담론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고 교수는 그 내

적 요인으로 불자들간에 대화나 소통이 이루어

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레 진단한다. 상

대방과의‘차별’이 아닌‘차이’를 인정하고 배

려하고 대화함으로써 불학과 불교학이‘중도 지

혜의길’을추구해나갈수있다는것이다.

‘중도의 불학’길을 내다

한국불교 현주소, ‘화엄경’에 비추니…

■새로나온 어린이 불서 3권

이판사판 화엄경

성법스님지음

정신세계원출판국

1만1천원

물 속을 걸어가는 달

김진태지음

학고재| 1만원

우리 불학의 길

고영섭지음

정우서적

1만2천원
그 스님의 여자

강은자지음| 해와달| 9천원

손오공의 보물

천추스글| 짱관니엔∙띵샤오팡그림| 원순스님옮김| 법공양| 8천원

행복해지는 거울 이한중글∙그림| 바우솔| 8천원

절마다 이야기 구구절절 이슬기글| 전병준그림| 해와나무| 8천원


